
화학공장

지진대비안전관리
사업장의지진대책필요성

□ 우리나라는 전 세계 지진의 90% 이상이 발생하는
환태평양 지진대 주변에 위치해 있으나, 일본 등
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에 안전한
나라로 여겨져 왔음

□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
있으며 특히 2016년 9월에는 경북 경주지역에서
규모 5.8을 비롯한 강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여
우리나라도 지진으로 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

위험물저장ᆞ취급설비의점검및보강

국내연도별지진발생현황(기상청)

□ 지진으로 인하여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화재ᆞ폭발이 발생하면 사업장은 물론
지역사회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, 위험물 취급ᆞ저장 설비는 평소부터 지진에
대비한 점검과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. 

- 위험물을 저장ᆞ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위험물의 누출 시 확대 방지조치, 
회수방법, 화재 등의 2차 재해 방지조치 및 기자재 준비와 조달 방법 등을 미리 준비

- 위험물질을 다량 저장ᆞ취급하는 화학공장은 비상 시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한
비상조치계획을 수립ᆞ시행

- 비상시 사업장의 위험물을 인근 위험물 설비로 이송이 가능하도록 다른 사업장
또는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



화학공장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

구분 행동요령

1
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느끼면 모든 근로자들은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
생각하고 행동한다

2
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약 1~2분이므로, 이 시간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
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.

3
여진은 지진보다 진동은 작지만 지진에 취약해진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
모든 활동 시 여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.

4
독성가스 누출, 건물 붕괴, 회재ㆍ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안전한 공간으로 긴급
대피한다. 단, 지하층으로 대피해서는 안 된다.

5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전기ㆍ가스 등을 차단한다.

6
지진 발생 초기에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
나가면 안 된다. 

7
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, 탑승 중일 때에는 긴급
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한다.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한다. 

8
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. 
또한 블록담이나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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